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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1997)가 제시한 문화적응전략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라고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결

과와 달리 근래 몇몇 연구들에서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응적임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류사회가 이주자들에게 주류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가 주류사회와 유

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이 추론을 한국문

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조선족 유학생 63명과 중국한족 유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전략, 심리적 안녕감, 우울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심리적 안녕감

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4(문화적응전략)☓2(민족유형)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서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효과

가 나타났다. 즉 예측대로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우울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우울을 보였다. 중

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예측대로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우울을, 주변화

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우울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중국

유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함의를 기술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 심리적 안녕감,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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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며 우수 해

외 인적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04년에 외국

인 유학생 유치정책(Study Korea Project)을 수립

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3년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22,526명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

한 85,923명에 이르렀다(교육부, 2013).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학생

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들은 언어상의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의 적응, 사회적 지지부족, 인종

차별, 향수병, 자존감과 행복감 및 심리적 안

녕감의 저하, 학교생활 부적응, 차별감, 열등

감, 우울, 불안, 약물남용, 신체화 증상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유학생활의 중

단이 보고되었다(경수영, 장수미, 2010; 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임수진, 한규

석, 2009; 진미경, 조유진, 2011; Mori, 2000; 

Raffaelli, Torres Stone, & Iturbide, 2007; Yeh & 

Inose, 2003).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사회적 지지, 대처양식, 

완벽주의, 스트레스, 외로움, 차별감, 대인관계

문제, 유학기간, 문화적응전략 등이 연구되어

왔다(김민선 등, 2010; 김후조, 2011; 송원영, 

리난, 2008; 임수진, 한규석, 2009; 장준량, 

2009; 정진경, 김재우, 2005; 진결, 2010; 진민

진 등, 2011; 최금해, 2008; 황해연, 2007; Chen, 

Mallinckrodt, & Mobley, 2002; 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Li & Gasser, 2005; 

Misra & Castillo, 2004; Raffaelli et al., 2007). 이

중 문화적응전략은 개인이 다른 문화와 지

속적으로 접촉할 때 사용하는 적응전략으로

(Berry, 1997), 이민자와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

으로 간주되어 왔고, 문화 간 접촉과 교류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Berry(1980, 1997)에 의하면, 문화적응전략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새

로운 사회(이하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모국의 문

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통합, 모국의 문화와 정체

성은 유지하지 않고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

성을 수용하는 동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은 수용

하지 않는 분리, 모국과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모두 포기하는 주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적응전략과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

응전략 중 통합을 사용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대학생활

적응, 탄력성 건강상태, 가장 낮은 우울을 보

였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낮

은 적응 수준을 보였으며, 동화와 분리를 사

용하는 유학생들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서선자, 2010; 손한나, 이영호, 2011; 장

혜경, 한수경, 양남영, 2010; Berry & Sabatier, 

2009; Kosic, Mametti, & Sam, 2006; Zheng, Sang, 

& Wang, 2003).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통합

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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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지역사회적응,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낮은 적응을 보였으며, 동화와 분리를 사용하

는 이민자들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

다(Berry & Kim, 1988;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Berry & Sabatier, 2009; Curran, 

2003; Kosic, Mametti, & Sam, 2006). 이와 같이

유학생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고 주변

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Pfafferott와 Brown(2006)과 Kunst와

Sam(2013)은 지금까지의 문화적응전략 연구 대

부분이 이주자의 문화적응전략에만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되어왔다고 비판하며,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전략

도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구체적으로, Pfafferott와 Brown(2006)

는 터키, 유고슬라비아, 아랍국가, 폴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한 노동자의 청소년자녀를 대상으

로, 얼마나 모국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원하

는지와 얼마나 독일 문화와 정체성 수용을 원

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독일사회 사람들의 관

점에서 각각 응답하도록 하고, 자신과 독일사

회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국 문화와 정체성 유지, 독일 문화와 정체

성 수용 각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

류사회 사람들이 더 적게 원한다고 지각할수

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unst와 Sam(2013)에서 노르웨이에 거

주하는 독일계 터키인, 프랑스계 마흐라비인, 

영국계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통합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노르웨이

사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화되기를 기대한

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

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전략과 이주자가 사

용하는 문화적응전략 간에 차이가 클수록 이

주자의 적응 및 심리적 문제가 커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

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전략이 이주자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런데 몇몇 연구들에서 주류사회의 사람들

이 이주자에게 주류사회 문화에 동화내지 흡

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가 가지고 있

는 모국 문화가 주류사회의 문화와 유사한 경

우에 동화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응적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어, Kosic(2002)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크로

아티아인과 폴란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

적응전략과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통합과 대등하게

동화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심리적 및 사회

문화적 적응 수준이 분리와 주변화를 사용하

는 이민자의 적응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sic(2002)은 이탈리아 사회는 이민

자가 이탈리아 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탈리아에 들어온 크로아티아인과 폴

란드인 이민자의 신체적 외양과 문화가 이탈

리아인의 외양 및 문화와 매우 유사하여 이탈

리아 사회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동화 전략

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적응 수준이 높았다

고 해석하였다. 또한 홍콩으로 이민온 중국여

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전략과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Fung(2005)에서는 동화를 사용

하는 여성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

감, 가장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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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분리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 가장 높은 수준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통합과 주변화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Fung(2005)은 홍콩 사회는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홍콩

주민들은 이민자에게 홍콩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연구대상인 홍콩으로 이민 온

중국 여성들 대부분이 홍콩과 인접한 광둥지

방 출신으로 홍콩사람들이 사용하는 광둥사투

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홍콩 문화와 매우 유사

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홍콩 사회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동화 전략을 사용하는 이민 여

성들의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해석하였

다.

Kosic(2002)과 Fung(2005)의 연구를 종합해보

면 주류사회는 이주자에게 주류사회에 동화내

지 흡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는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

지고 있을 때, 문화적응전략으로 동화를 사용

하는 사람들이 통합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거나 유사한 적응 수준을 보이고, 

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지 않거나 유사한 적

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중 한

국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

선족 유학생과 같은 국적은 가졌지만 한국문

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단일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 차이에 대한 인정보다는 단일민족 의식이

나 단일화를 강조하고 이주자에 대해 동화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

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임지

현 외, 2000; 정진경, 양계민, 2004). 이러한 한

국사회의 태도 및 분위기는 전술한 연구들에

서의 이탈리아와 홍콩 사회의 태도 및 분위기

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중국조선족은 2003

년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함께 동포에 포함되

었고, 수적인 면에서 재외동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이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달리 한글과 한국어

를 사용하여 왔으며, 한국과 유사한 명절 및

민속놀이를 지키고 명절에 한복을 입으며 한

국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등 한국문화 및 전통

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김희자, 2010; 

이해응, 2010; 장윤수, 2006) 한국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주자에 대해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한국사회에

서 한국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동화 전략을 사용할 경

우 매우 적응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분리 전

략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매

우 적응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같이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적응에 대한 지

표로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을 사용하였다. 유

학생의 경우 높은 우울과 낮은 심리적 안녕

감을 보이기 쉽고(Furukawa, 1997; Lin & Yi, 

1997), 그동안의 국내외 다수의 유학생 대상

연구들에서 적응 지표로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우울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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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왔다(김소정, 송하나, 2011; 소명, 

2013; 진미진, 조유진, 2011;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Reilly, Ryan, & Hickey, 2010;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Tananuraksakul & 

Hall, 2011; Wei, Heppner, & Mallen,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분리를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주변화를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유사하거나 또

는 더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수

준의 우울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

하였다. 그리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

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

감과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주변화

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

감과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을 통

해 도출된 결과는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60.9%(52,313명)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돕

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가설 1-1: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

를 사용하는 것이 통합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더 낮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분리

를 사용하는 것이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과 유

사하거나, 혹은 더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더

높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2-1: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주변화

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

장 높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인천, 충청, 강원 지역의 15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중국한족과 중국조선족 유학생

과 언어연수생 225명이었다. 연구참가자 중

중국한족 유학생은 162명(72.0%), 중국조선

족 유학생은 63명(28.0%)이었고, 남자가 108

명(48.0%), 여자가 117명(52.0%)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40세이었고 평균연령은 25.1세(표

준편차 3.6세)이었다. 학력을 보면 언어연수 7

명(3.1%), 학부과정 103명(45.8%), 석사과정 81

명(36.0%), 박사과정 32명(14.2%), 박사후 과정

2명(0.9%)이었으며, 체류기간은 6개월 미만 14

명(6.2%), 6개월∼1년 미만 25명(11.1%), 1년∼2

년 미만 62명(27.6%), 2∼3년 미만 34명(15.1%), 

3년∼5년 미만 60명(26.7%), 5년 이상 30명

(13.3%)이었다.

연구도구

문화적응전략 척도

김재우(2005)에서 사용한 문화적응전략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재우(2005)가 채

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2002)이 개발한

문화적응전략척도에서 10문항, 허춘영과 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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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997)의 연구에서 5문항을 발췌하고, 예비

조사를 통하여 얻은 5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한

총 20문항으로 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한국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성(한국문화수용)을 측

정하는 10문항과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

성(모국문화유지)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재우(2005)에서 한국

문화수용 하위척도의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모국문화유지 하위척도의 Cronbach's α는 .8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7과 .72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알아

보기 위해 선행연구(김재우, 2005; 송원영, 리

난, 2008; Pfafferott & Brown, 2006)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문화적응전략 척도의 두개

하위척도인 한국문화수용과 모국문화유지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중앙치 이하와 중앙치 초

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국문화 수용과 모

국문화 수용이 모두 초과인 경우를 통합유형

으로, 한국문화 수용은 초과이고 모국문화 수

용은 이하인 경우를 동화유형으로, 한국문화

수용은 이하이고 모국문화 수용은 초과인 경

우를 분리유형으로, 한국문화 수용과 모국문

화 수용이 모두 이하인 경우를 주변화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

원, 차경호(2001)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한

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자아수

용(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

항), 환경에 대한 통제(8문항), 삶의 목적(7문

항), 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 하위요인, 총 

4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총점을 사용하였으

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김명소 등(2001)에서 하위요인

의 Cronbach's α는 .66 ∼ .76이었고, 본 연구에

서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자아수용 .61, 

긍정적 대인관계 .76, 자율성 .61, 환경에 대한

통제 .64, 삶의 목적 .74, 개인적 성장 .65로 나

타났으며 전체 심리적 안녕감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Radloff(1977)가 제작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서, 긍정적인 문항 4개, 부정적인 문항 16개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에 우

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전혀 아니

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4점 리

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우울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와 이민규

(1992)에서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1년 3월에 약 4주 동안 실시

되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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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 n 평균 표준편차

통합

중국한족 28 164.11 14.61

중국조선족 9 148.89 12.96

전체 37 160.41 15.53

동화

중국한족 25 157.12 17.20

중국조선족 24 162.63 19.88

전체 49 159.82 18.58

분리

중국한족 62 155.48 14.66

중국조선족 6 160.17 16.25

전체 68 155.90 14.74

주변화

중국한족 47 152.26 15.27

중국조선족 24 150.08 16.12

전체 71 151.52 15.48

전체

중국한족 162 156.29 15.61

중국조선족 63 155.65 18.04

전체 225 156.11 16.29

표 1.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

하였는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문화적응전략(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과

민족유형(중국조선족, 중국한족)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문화적응전략

과 민족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표 2에는 심리적 안녕

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문화

적응전략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고[F(3, 217)=3.02, p < .05], 사후검증 결과 주

변화보다 동화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

다. 그러나 민족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217)=0.44, p > .05].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217)=2.78, p < .05]. 이는 문화

적응전략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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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artial η2

문화적응전략(A) 2271.94 3 757.31 3.02* .04

민족유형(B) 109.39 1 109.39 0.44 .00

(A)✕(B) 2092.95 3 697.65  2.78* .04

집단내 54432.92 217 250.84

전체 5542833.00 225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그림 1.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양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 분리, 주변화, 통합 순으로 심리적 안녕

감이 높았지만,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문화적응전략 중 동화, 분리, 주변화

에서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중국한족 유학생

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합에서

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에서 가장 낮은 심리적 안

녕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

우 통합에서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여

주고 있다.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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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 n 평균 표준편차

통합

중국한족 28 9.54 8.82

중국조선족 9 23.89 10.81

전체 37 13.03 11.10

동화

중국한족 25 13.08 8.81

중국조선족 24 15.42 8.57

전체 49 14.22 8.68

분리

중국한족 62 13.27 7.89

중국조선족 6 17.17 8.86

전체 68 13.62 7.99

주변화

중국한족 47 15.30 9.77

중국조선족 24 18.79 9.29

전체 71 16.48 9.69

전체

중국한족 162 13.19 8.89

중국조선족 63 18.08 9.41

전체 225 14.56 9.29

표 3.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artial η2

문화적응전략(A) 244.97 3 81.66  1.03 .01

민족유형(B) 1222.31 1 1222.31  15.47*** .07

(A)✕(B) 725.40 3 241.80  3.06* .04

집단내 17150.49 217 79.04

전체 66981.00 225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우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였다. 표 3에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표 4에는 우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우울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F(3, 217)=1.03, p > .05], 민족유형의 주효과

는 유의미하였다[F(1, 217)=15.47, p < .001]. 

이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중국한족 유학생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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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울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또한 우울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

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 217)=3.06, p < .05]. 이는 문화적응전략

에 따른 우울 수준이 민족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양상은 그림 2에 제시하

였다.

그림 2를 보면,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 분리, 주변화, 통합 순으로 우울이 낮았

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순으로 우울이 낮았다. 문화적응전략

중 동화, 분리, 주변화에서는 중국조선족 유학

생과 중국한족 유학생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만 통합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

여주고 있는데,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

합에서 가장 높은 우울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한족의 경우 통합에서 가장 낮은 우울을 보여

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문화적응전략에서 통합을 사용하

는 이주자들이 가장 적응적으로 나타난 연구

들과 달리,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들에

게 동화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들이 주

류사회와 유사한 문화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는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일 것이

라고 추론하였다. 이 추론을 한국문화와 유사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

생을 대비하여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민족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평

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우울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과 달리, 우울에서는 중국조선족 유학

생이 중국한족 유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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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렇게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보

다 더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중국

조선족 유학생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

지집단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고운

(2001)에 따르면 중국조선족은 한족과 달리 한

국에 오기 전 자신이 한국민족과 같은 조선족

이므로 한 민족으로서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

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조선

족은 한국인과 동등하지 않으며 열등하다는

한국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인

식하면서 좌절과 차별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

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

각된 차별감이 우울 증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것은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민진 등(2011)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중국한족 유학생 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 수에 비해 월등히 많고 유학생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이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

유하며 정서적 지지도 경험한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유학생은 그 수가 적고 한국문화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동족 유

학생끼리의 모임을 잘 갖지 않으며(허춘영, 

1998), 이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가에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것은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한 임수진과 한규석(2009)에서 확인된

바 있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전략

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후분석 결과 중국조선족 유학생

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보였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

할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며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었다는

Fung(2005)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며,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역시 대다수 문화적응전략 연

구(서선자, 2010; 손한나, 이영호, 2011; Berry 

& Sabatier, 2009; Kosic, Mametti, & Sam, 2006 

등)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나타낸 것은 Kosic(2002)

과 Fung(2005)이 언급한대로 주류사회의 사람

들이 이주자들에게 동화를 기대하고 있고 이

주자들이 주류사회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류사회에 수용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적응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

회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부족하여 이주자를

차별하고 동화를 강요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정진경, 조정아, 2008), 구

성원들이 매우 동질적인 사회로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그러나 한국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

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적극적으로 동화를

사용할 때 한국 사람들이 중국조선족 유학생

을 단순히 외국인을 대하듯이 배타적이고 차

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질적

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동화

전략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한국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할 것이므로 자신의 정체성에

일정부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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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후분석 결과 중국조

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고, 중국한족 유학

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

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에서 보여준 양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

감을 보인 Fung(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전술한 대다수

문화적응전략 연구 결과들(서선자, 2010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문화적응전략

이 미치는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 것과 달리,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통합을 사용

할 때와 주변화를 사용할 때 거의 차이가 없

었다. 우울에서는 통합을 사용할 때 주변화를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것

은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

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 보다는 우울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넷째,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분리를 사

용하는 것보다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

응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을

사용할 때 우울이 가장 높고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낮았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로 통합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Bourhis 

등(1997)에 따르면 주류사회가 이주자들에게

동화되기를 바라는데 이주자들이 통합을 사용

할 경우, 주류사회의 사람들과 이주자들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주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자들에게 스트레

스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주

자들에게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

는데, 한국민족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을 동포라고 생각하며 동화되기를

더 많이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수

용하는 한편 한국인과 다른 문화인 중국 문화

를 유지할 경우 내집단 편애가 강한 한국인들

에게 거리감을 유발시키고 이것은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중

국인과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와 정체성을 모두

나타낼 경우 이것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부정

적인 인식과 감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

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중국한족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

극 동화하려는 욕구가 적고 공부만 마치고 돌

아가면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허춘영, 

1998) 한국인들 역시 중국한족 유학생들을 외

국인으로 간주하여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기

대하는 태도가 적기 때문에 통합이 가장 적응

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

화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

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그 동안의 대부분의

문화적응 연구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

장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을 위한 문

화적응 프로그램도 유학생들에게 통합유형을

권장하도록 설계되어왔다(Berry, 199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류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기대와 이주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문

화적응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한국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

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과 주

변화의 사용이 적응적이지 않고 동화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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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므로, 본국 문화의

유지를 지양하고 한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증

가시킴으로써 한국문화를 빨리 습득할 수 있

도록 돕도록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것

이 가장 적응적이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으므로, 모국의 문화와 정

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

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개

발은 중국한족 유학생이 국내 전체 외국인 유

학생 중 58.6%(50,34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

우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2.3%(1,970명)

로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중국한족 유학생을

제외하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이주민

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

류사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도

요구된다(정진경, 조정아, 2008).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다문화주

의적 관점 부족과 이주자에게 동화를 기대하

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

련하여 정진경과 조정아(2008) 및 김혜숙 등

(2011)도 한국사회가 강한 내집단 편애 및 외

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부족하므로 문화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인들이 문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자세나

태도를 학습하고, 타문화가 자신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동등한 문화이며

문화가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써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사용

하였고 민족별 연구대상자 수 및 성별, 연령, 

학력에서 변산이 비교적 큰 자료를 사용하였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정 정도 제

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

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고 연구대상자 수, 성

별, 연령, 학력 등의 외생변수를 통제한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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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ethnic grou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in Xian Yu          Sang Yup Choo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some studies regarding acculturation strategies developed Berry(1997), not the preference for integration, 

but the preference for assimilation showed the best adjust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majority of studies. For the reason of these results, we supposed that when the people of the host society 

expect the minority members to be assimilated to the host society and the minority members have very 

similar culture to the host society, the preference for assimilation in the minority members would show the 

best adjustment. And we tested this hypothesis with Korean-Chinese who had very similar culture to 

Korean culture and Han-Chinese who had very different culture from Korean culture. For two hundred and 

twenty five students(63 Korean-Chinese and 162 Han-Chinese), we asked them to complete a questionnaire 

including Acculturation Strategies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and Depression Inventory. Data from 

the survey were analysed using two-way ANOVA. As a result, the interaction effect of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ethnic types affected both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details, for 

Korean-Chinese students, the preference for assimilation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lowest levels of depression, but the preference for integration showed the low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on. For Han-Chinese students, the preference for 

integration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lowest levels of depression, and the 

preference for marginalization showed the low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on. We discussed the meanings of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to help chinese 

students adjust Korean society.

Key words : Acculturation strategies, ethnic type,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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